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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COVID-19)는 세계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대유행을 넘어 순차적으로 중동(이

란)을 지나 미주 및 유럽으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와 사

망자가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치사율은 다른 나

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미주나 유

럽지역의 치사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방역 당국 및 

보건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있었으나, 확실한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의 낮은 치사율

을 나타내는 데에는 고려인삼(홍삼)을 포함한 한국의 전

통식품이 가지고 있는 항바이러스 및 면역력 증진 기능성

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한국인이 즐겨 먹는 청국장 및 된장의 우점종으

로서 고초균(Bacillus subtilis)이 분비하는 surfactin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에볼라 등 지질

막을 가진 바이러스의 껍질을 녹여 사멸시키는 작용

(Johnson 등, 2019)이 있으며, 원료가 되는 콩에는 일종의 

serine protease inhibitor인 BBI(Bowman-Birk Inhib-

itor)가 있다. BBI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세포 내 포획

된 lysosome 내로 분비되는 trypsin 등 단백질분해효소

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hemagglutinin 활성을 유발하여 

바이러스 세포막과 lysosome막을 갈고리처럼 결합하여 

구멍을 냄으로써, 바이러스 RNA를 세포질 내로 유입시

키는 것을 억제(Kennedy, 1998)한다. 아마도 동지섣달

에 창호지에 뿌리거나 끓여 먹은 붉은 팥죽에도 BBI가 

특별히 많아 겨울철 독감을 예방하였을 것으로 보며, 단

지 비과학적인 민간의 주술행위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밀이나 보리 등에도 역시 일종의 serine pro-

tease inhibitor인 serpin이 있어(Yamasaki 등, 2008), 

특히 HBV 등 간염바이러스(De Falco 등, 2001)나 이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활용하는 HCV, HIV-1, HSV 등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Whitney 등, 2011)한다. 또한, 건

강기능식품 소재이기도 한 보리의 베타글루칸은 곰팡이

에 반응하는 면역세포의 Dectin-1 수용체에 작용하여 전

반적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Herre 등, 2004). 따라서 

보리나 밀을 포함하여 환절기인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에

도 이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본다. 

WHO에서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마늘이 항생작용을 

가지더라도 COVID-19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없

다고 유언비어로 단정하였으나(WHO, 2020), 마늘의 주

성분인 allicin과 그 유도체는 cysteine protease inhibi-

tor(Waag 등, 2010)로서 코로나바이러스(Shojai 등, 

2016)나 HPV(Zhang과 Yang, 2019), HSV(Weber 등, 

1992) 등의 감염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적 증거가 

있으며, 말라리아 감염억제에도 효과(Coppi 등, 2006)가 

있고, 이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가지는 적혈구 

감염억제의 작용기전(Herraiz 등, 2019)과 같다. COVID- 

19에 대한 클로로퀸의 임상에서는 항생제인 아지트로마

이신(azithromycin)과의 병용투여가 효과가 더 높았는

데, 이는 세균성 인자가 COVID-19 감염에 주요 인자로

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WHO도 인정하였듯이 마늘

의 allicin은 광범위한 항생작용(Leontiev 등, 2018)을 더

불어 가진다. 

그 외에도 한국인이 즐겨 섭취하는 여타의 전통식품이 

가지는 유용한 항바이러스, 항균기능성의 예는 많이 나열

할 수 있으나 WHO의 권고 사례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효능이 임상연구 등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전통적인 식

품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항바이러스 및 항균, 항염증 

등 전반적인 의미에서 면역력 증진 효능이 검증된 고려인

삼(홍삼) 성분을 중심으로 작용기전을 고찰하고, 의약품 

및 여타의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장점으로서 광범위한 위

해요인에 대하여 비특이적으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

는 ‘아답토젠(Adaptogen)’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부작용

이 매우 적은 면역력 증진의 대안 식품이 고려인삼(홍삼)

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고려인삼(홍삼)은 질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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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하게 예방, 치유, 후유증의 억제에 이르기까지 전

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현재 유럽의약품

청인 EMEA에서 인정한 아답토젠 후보생약은 고려인삼

(홍삼), 홍경천, 오미자, 가시오가피가 있다(EMEA, 2008). 

이 중에서 한국 식약처에서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

로 면역력 증진의 기능성을 공식 인정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 원료는 고려인삼(홍삼)뿐이다.

고려인삼(홍삼)의 면역활성(항바이러스 
및 항균작용)

홍삼 역시 광범위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하여 항바이

러스 효능(Im 등, 2016)이 있는데, 현재까지 각종 임상 및 

동물실험, 생체 외 연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는 호흡

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리

노바이러스(rhinovirus), 인플루엔자(influenza virus),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

rus, HIV),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 노로바이러스(norovirus), 로타바이러스(rotavi-

rus),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콕사키바이러스(cox-

sackievirus), 그리고 A형 및 B형 간염바이러스(HAV, 

HBV, hepatitis virus)가 있으며, C형 간염바이러스

(HCV)로 인한 간경화증(Abdel-Wahhab 등, 2011)에도 

효과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나, 

코로나바이러스 및 리노바이러스가 원인의 주종인 50~ 

70%를 차지하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20~25%), 아데

노바이러스(5~10%)가 나머지 원인을 차지하는 계절성 

감기에 대하여, 무작위-이중맹검법에 의한 홍삼의 임상

시험 결과(Lee 등, 2012)에 의하면, 발병률을 절반 가까

이 떨어뜨림이 확인되었으며(홍삼군 24.5%, 대조군 44.9 

%, P=0.034), 이환기간, 증상의 심각도도 유의하지는 않

으나 경미한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 이전에도 일본 가네

코 심장병원의 Kaneko 박사 등은 1998~1999년 사이의 

전국적 독감유행이 있고 난 뒤, 일반적 감기 증세의 진단

기준(발열, 쇠약증세, 호흡기염증)을 정하고 후향적(re-

trospective)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홍삼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감소(P=0.018)가 있

으며 모집단과 비교 시에도 유의한 감소(P=0.032)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후 2000~2001년 동안 전향적

(prospective)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는데, Seikansho(정

관장) 브랜드의 홍삼을 처방한 그룹은 모집단이나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하여 매우 적은 발병률(P<0.0001)을 보임

을 재확인(Kaneko와 Nakanishi, 2004)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콩 또는 팥의 BBI가 특히 독감에, 보

리 또는 밀의 serpin이 특히 간염바이러스에, 그리고 마늘

의 allicin과 그 유도체가 주로 cysteine protease를 감염

기전으로 활용하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면 홍삼은 종

류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를 보이

는 것이다. 또한, 고초균의 surfactin은 지질막의 껍질을 

가지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만, 노로바이러스 등 지질

막 없이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캡시드(capsid) 유형의 바

이러스 감염에도 홍삼은 효과가 있다. 이는 홍삼의 항바

이러스 효과가 이들 전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기전

을 활용한 의약품과는 다른 기전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북한에서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금당-2 주사약’

을 개발하였으며, 메르스 및 사스, 에볼라, 악성독감, 신형

독감(신종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에이즈(AIDS) 치료에도 

기여한다고 선전(전, 2015)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인삼

밭에 희토류로 된 미량원소의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인삼 

안에 다당체와 희토류가 착화합물을 형성하게 한 후, 해

당 착화합물을 추출하여 가공한 주사약이라고 한다.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과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코

로나바이러스 질환에 효과가 높다고 선전하는 것을 보면, 

최근 유행하는 원인 바이러스를 SARS-CoV-2라고 부르

기도 하는 COVID-19에도 효과가 높을 수 있으며, 북한

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 선전이 아니라고 본다.

홍삼과 다당체 추출물 분획, 그리고 사포닌 분획을 마

우스에 경구 투여하여 A형 인플루엔자(H1N1) 감염에 대

한 효과를 연구한 동물시험(Yin 등, 2013)에 의하면, 양

성대조군인 타미플루(oseltamivir) 투여군이 100% 생존

하였고, 다당체 추출물 분획 투여군이 78%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이어 홍삼(67%), 사포닌분획(56%), 음성대조

군인 PBS(17%) 순서로 나타나, 홍삼의 주요 항바이러스 

효능 성분이 다당체 분획에 있으며, 이는 홍삼다당체(Red 

Ginseng Acidic Polysaccharides, RGAP)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양성대조군인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감

염 전 14일부터 감염 후 7일까지 경구 투여하여 생존율을 

유지시킨 반면, 홍삼 및 각 분획은 감염 전 14일부터 감염 

후 3일까지만 경구 투여한 것이다. 금당-2 주사약의 경우

는 인삼의 다당체가 혈액 속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것

으로 가정한 고분자 화합물이기에 주사제로 개발한 것이

지만, 홍삼다당체는 베타글루칸과 마찬가지로 소장에 분

포하는 파이어판(Payer’s patch)의 M 세포(Microfold 

cells)에 의하여 대식작용으로 흡수되어, 장관 내부의 혈

액이나 림프액을 통하여 전신 순환하며 면역 활성(Ganda 

Mall 등, 2017)을 나타내며, 흡수되지 않은 홍삼다당체도 

장관면역을 담당하는 수지상세포에 의해 면역력 증진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그림 1). 이와 같은 경로로 natto-

kinase(Ero 등, 2013), BBI(Park 등, 2007), serpin 등 

고분자 단백질이나 다당체 등의 항균, 항바이러스물질 역

시 흡수되어 약리작용을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면역

세포의 진균류에 대한 Dectin-1 수용체를 자극하여 면역

력을 증진시킨다면, 고려인삼(홍삼)의 홍삼다당체는 면

역세포의 그람양성균 수용체인 TLR-2(Toll Like Re-

ceptor-2)에 작용하여 면역력을 증진(Byeon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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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반면에 도라지다당체는 면역세포의 그람음성균 

수용체인 TLR-4에 작용하여 면역력을 증진(Park 등, 

2014)시킨다. 가상의 적병을 상대로 하는 사격훈련처럼 

일종의 가짜 세균으로서, 백신과 유사한 역할로 면역세포

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다만 백신이 특정 세균이나 바이

러스에 특이적이라면, 이들 식물성분은 작용 수용체의 종

류가 달라도 광범위한 비특이적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또

한 과도한 체액성면역을 억제하는 항보체활성(Gao 등, 

1989)이 있는데, 이는 표적유도물인 보체와 결합하여 항

체를 자신에게 유도함으로써 조직세포를 보호하여 불필

요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다. 서로 다른 작용 수용체

는 식물체의 서식환경에 따른 영향이다. 식생의 고도로 

본다면, 인삼은 활엽수가 제공하는 당 및 낙엽을 분해하

여 아미노산이나 당의 공급을 도와주는 고초균과 미네랄

을 유기화하여 공급하는 그람양성의 유산균이 많은 산악

지역에, 보리는 곰팡이에 의한 연작장해가 심한 중산간 

지역에, 그리고 도라지는 광합성으로 아미노산 생성을 위

한 질소흡수를 위하여 탈질세균인 그람음성의 녹농균 등

이 많은 벌판에 자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식물성 다당체는 반복된 구조로 되

어 있어, 소화효소에 의하여 분해되더라도, 기능성이 크

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식물성 다당체와 달리 TLR-2

에 작용하는 홍삼다당체의 추가적인 이점은 자주 섭취할 

경우에, 기나긴 소화과정 중 파이어판으로 흡수되지 않더

라도 소장에 밀접하게 접촉 분포하는 유산균을 대체함으

로, 작물에 오염된 제초제 성분으로서의 글리포세이트나 

축산물에 남용되어 오염된 항생제 등으로 마이크로바이

옴의 균형이 깨져 발생한 각종 대사성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홍삼다당체가 COVID-19 감염의 기저질

환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이유는 위에서 소화작용의 

조절을 위하여 분비된 serotonin이 장상피세포에서 재흡

수가 될 수 있는데, 장상피세포의 TLR-2의 발현과 se-

rotonin transporter의 발현이 상호 반비례관계를 보이

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Latorre 등, 2016)이다. 이는 그

람양성균으로서 유산균 및 이를 모방한 홍삼다당체에 의

한 TLR-2의 감작이 serotonin의 혈류로의 재흡수를 억

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클로로퀸을 이용한 COVID-19 

치료에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을 처방했을 때 효과가 

더욱 좋았음은 세균성 합병증에도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

다. 홍삼은 생체 외 실험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유익균은 

증가시키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높은 프리바이오틱스

(Prebiotics)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실험

적으로 약물로 유발한 대장 내 궤양을 효과적으로 완화시

켰다(Guo 등, 2015). 즉 Bifidobacterium animalis, Bifi-

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rhamnosus는 증

식시키고, Escherichia coli(대장균), Staphylococcus 

aureus(포도상구균), Salmonella spp.(장티푸스 등 살모

넬라류)에 대하여 억제하였다. 이외에도 고려인삼(홍삼) 

역시 광범위한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짐(Kim과 

Yang, 2018)이 연구되었다. 인삼 및 홍삼을 사용하여 연

구된 대상 세균은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Helicobacter 

pylori, 녹농균인 Pseudomonas aeruginosa, 포도상구

균인 Staphylococcus aureus,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Por-

phyromonas gingivalis, 리스테리아균인 Listeria mon-

ocytogenes, 식중독균인 Bacillus cereus, 그리고 폐렴

구균인 Streptococcus pneumoniae에 대한 각종 인체 

및 동물시험 등으로 항균작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COVID-19의 감염을 촉진하거나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감염에 대하여도 고려인삼(홍삼)은 효능이 있다.

고려인삼(홍삼)의 아답토젠 효과

앞서 소개한 홍삼 성분의 인플루엔자(H1N1) 감염에 

그림 1. 영양물질흡수, 파이어판(Payer‘s patch)의 M 세포(Microfold cell)의 작용 및 장관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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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과를 연구한 동물시험(Yin 등, 2013)에 의하면, 

비록 홍삼이나 다당체 추출물보다 효능은 떨어지지만, 사

포닌 분획 역시 항인플루엔자 효능을 보였다. 에스트로겐 

β 수용체의 작용은 효소의 열변성을 억제하는 HSPs 

(Heat Shock Proteins, 열충격 단백질)를 발현하여 심근

경색 등을 예방(Yu 등, 2006)하는데, 이는 Ginsenoside 

Rb1, Rd, Rg3 등 PPD(Protopanaxadiol) 유형의 Ginse-

nosides가 가지는 에스트로겐 β 수용체 작용에 의한 면

역세포의 HSPs의 발현에 의한 작용이다. HSPs는 선천 

면역반응뿐 아니라 후천 면역반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Colaco 등, 2013). 실제로 인삼이 동물시험을 

통하여 알코올성 위장 장애의 방어기전으로서 HSP27, 

HSP70의 발현을 촉진(Yeo 등, 2008)한다는 사실이 밝

혀졌으며, Ginsenoside Rb1이 쥐의 움직이지 못하는 스

트레스에 대한 저항으로서 해마에서 유용한 신경영양인

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는 증

가시키면서 HSP70의 생산을 더욱 증가시켰음이 보고

(Kim 등, 2014)되었고, Rb1보다 20번 위치의 당이 하나 

모자란 PPD 유형의 Ginsenoside Rd도 HSP70 mRNA의 

발현을 증가시켜, 동물시험모델의 알츠하이머를 개선함

이 확인되었다(Liu 등, 2012). 열충격 등 통상의 스트레

스에 의하여도 HSP70은 증가하지만, 스트레스는 BDNF

를 감소시킴에 반하여, Ginsenoside Rb1은 BDNF를 회

복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HSP70을 발현함

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PPD 유형의 Ginsenosides가 에

스트로겐 α 수용체 발현에 대한 억제(Zhang 등, 2018), 

β 수용체 발현 촉진 및 β 수용체에 대한 효능제(agonist; 

Lü 등, 2019)로 작용하므로, 에스트로겐 β 수용체의 작용

에 의하여 결국은 HSPs를 발현시키는 메커니즘도 확인 

가능하다. 작용기전은 달라도 인삼의 유리아미노산 중 

60~70%를 차지하는 arginine도 암을 억제하는 p-53 단

백질과 더불어 HSP70을 발현시킨다(Pedrycz와 Sier-

montowski, 2013). 면역세포의 TLR-2에 작용하는 홍

삼다당체가 HSPs를 발현시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

으나, Dectin-1 수용체에 작용하여 면역활성을 가지는 

베타글루칸이 HSP70을 발현시키는 것이 확인(Tanaka 

등, 2011)되었으며, 일반적으로 TLR-2, TLR-4 등의 면

역세포의 수용체 작용은 HSPs 발현 및 분비(HSP70)와 

함께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으

므로 홍삼다당체 역시 HSPs를 발현시키는 물질임을 짐

작할 수가 있다. 

필자는 KOSIS(국가통계포탈)를 통하여 2007년 이후 

누락된 해(2013년 예방접종률)를 제외하고 2017년까지 

매년 5,000명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65세 이상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KOSIS, 2020b)

과 바로 그다음 해 인플루엔자에 의한 2008~2018년까

지의 사망률(KOSIS, 2020a)과의 관계가 일부 인플루엔

자가 대유행한 해(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

년 홍콩독감, 2018년 독감유행)를 제외할 경우, 상관계수 

0.9836에 이르는 매우 높은 지수함수적 연관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그림 2). 사실 대한민국만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들의 예방접종률이 1980년대 이전에는 15~20%에 머물

렀으나, 65%를 넘어간 2001년 이후의 해당 연령대의 인

플루엔자 관련 사망률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여도 마찬가지 결과여

서, 그동안의 관찰연구가 백신의 효과에 대하여 과장되었

음을 결론지은 자료(Simonsen 등, 2005)가 있다. 그러나 

그림 2.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과 다음 해(사망연도) 인플루엔자 사망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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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주사와 홍삼을 병용 경구 투여한 연구(Yoo 등, 

2012)에 의하면, 2009년에 대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H1N1)의 감염 15일 전에 백신접종과 홍삼을 투여한 경

우에 대조군이 20%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백신을 접종

한 마우스는 60%의 생존율을 보였고, 백신접종과 홍삼을 

투여한 마우스는 100% 생존율을 보였다. 또한 필리핀 A

형(H3N2) 독감의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한 마우스는 대

조군보다 생존기간이 오래갔으나 모두 사망한 반면, 백신

접종과 홍삼을 경구 투여한 마우스는 이 경우에도 80%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 사례와 같이 홍삼은 물론이지만, 인

플루엔자 백신은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백신이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집단에

게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이

유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자체 

HSPs 생산이 부족하여, 수지상세포가 HSP 특이적 항원

을 Treg 세포에 제시하지 못하여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지 못하였기 때문(Borges 등, 2012)으로 추정된다. 

즉, 백신으로 인한 HSPs 소모가 실제 인플루엔자 감염 

시에 HSPs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더욱 위험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상기 동물실험 연구에서 홍삼이 백

신의 보조효과로서 높은 효과를 보인 것은 전적으로 홍삼

의 HSPs 생산능력에 따른다. 백신과 홍삼다당체는 가짜 

세균으로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

다. 반면에 PPD 유형의 Ginsenosides는 에스트로겐 β 

수용체 효능제로서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이 HSPs를 생

산하는 작용기전을 가진 점을 유의한다면, 비록 동물시험

에서 다당체 분획보다 동량 투여의 홍삼이나 Ginseno-

sides 분획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점이 다소 떨어졌다

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체 HSPs 분비능력이 취약한 노

인들의 면역력을 유지시키는데 Ginsenosides 성분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VID-19의 감염이 국내에서는 젊은 층을 주 포교대

상으로 삼은 특정 교단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젊

은 층의 감염사례가 높고, 특히 면역반응이 활발한 젊고 

건강한 사람은 정상조직까지 공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부른다(진, 2020). 사례연구이긴 

하지만, 홍삼의 복용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치

명적인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인 이식편대숙주병(Graft- 

Versus-Host Disease, GVHD)을 치유한 경우도 있다

(Xu 등, 2011)​. 이식편대숙주병이란, 타인의 조직을 이식

한 환자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이식된 조직의 면역세포

가 증식하여 환자를 공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다. 이 경우에는 면역반응 억제약물인 

tacrolimus나 mycophenolate 투여에도 효과가 없었던 

간이식 환자가 홍삼을 투여하자 백혈구와 림프구가 정상

수치로 개선되어 극적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이다. 따라서 

홍삼복용은 이와 유사한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이상반

응을 억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COVID-19의 예상되는 후유증으로서 폐 섬유화 증상

이 있는데, 실제로 2013년 SARS 유행 당시 완치된 환자 

중 항체양성자의 21.5%의 환자에게서 일 년 후 비가역적

인 폐 섬유화 증상(Xie 등, 2005)이 나타났으며, 실제로

도 SARS의 후유증으로 많이 관찰되어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신호의 억제가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메커니즘 분석에 대한 연구(Venkataraman과 

Frieman, 2017)도 수행되었다. 한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에는 활성산소가 매우 위험한데, 세균성 감염에

는 라이소좀 내에서 세균을 죽이기 위하여, 단백질 분해

효소, NO와 더불어 활성산소가 필요하나, 바이러스는 이

를 역이용하여 감염을 촉진하기에, 염증치료의 목적 달성

보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기 

그림 3. 면역 및 항염증반응에서의 HSP(Heat Shock Protein)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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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실제로 RNA 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에 조직

세포를 붕괴시키는 데는 활성산소가 매개체(Reshi 등, 

2014)가 된다. 

COVID-19 감염에 항산화제인 고용량의 비타민 C 요

법이 사용되어 일부 효과를 보았다는 중국 및 미국 의사들

의 증언이 있으며, 상하이 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고

용량 비타민 C 주사요법을 추천(Saul, 2020)하였고 현재 

중국에서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반 감기에 

대한 비타민 C의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 논문(Hemilä와 

Chalker, 2013)에 의하면, 감기의 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비타민 C의 효과논문은 예방적 관점의 

기준으로 본 것이며, 이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

여, 위험 수준에 이르는 활성산소 발생에 대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항산화제로서 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고함량의 비타민 C 주사에 의하여 급성호흡곤란증

후군과 패혈증에 걸린 환자의 사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

렸다는 논문(Fowler 등, 2019)도 최근 발표되었고, 앞서

의 효과가 없다는 메타분석 논문의 저자는 중증환자의 

기계적 호흡장치를 써야 하는 기간도 감축시킬 수 있었음

(Hemilä와 Chalker, 2020)을 밝혔다. 비록 제초제 para-

quat 모델이었지만, 비타민 C는 COVID-19 감염의 후유

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가역적인 폐 섬유화 증상도 억

제(da Silva 등, 2018)할 수 있다. 비타민 C가 괴혈병을 

예방하는 콜라겐 특이 아미노산(Hyp, Hyl)을 만드는 조

효소라는 점에서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상처 난 콜라겐을 복구하지만, 과산화수소 및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콜라겐 축적이 섬유화를 일으키며 

그것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은 역으로 혈전형성에 주

의하여야 한다. 앞서 패혈증의 사망률을 감소시킨 고용량 

비타민 C는 50 mg/kg을 6일 연속 주사한 수준이었지만, 

소위 메가도스 용법으로 암환자에게 고용량(0.5~5 mM)

을 투여 시 혈전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도 0.5~1 g/kg을 투여하자 유의하게 혈전증(Kim 등, 

2015)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는 비타민 C의 항산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의 생성 문제 때문이다. 비록 

과산화수소는 catalase에 의하여 물이 되고, 비타민 C는 

NAD(P)H quinone oxidoreductase에 의하여 원래 상태

로 돌아오지만, 만일 효소작용이 과도한 항산화제의 작용

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산화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항산화제는 HSPs의 생성수준을 감소시

킨다. 양계장에서 도축장까지 닭의 운반 수송 전에 비타

민 C를 먹였더니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 고기의 질을 

유지시켰다는 연구(Tamzil 등, 2016)는 HSP70 발현의 

억제를 스트레스의 감소지표로 삼았으며, 역시 콩의 이소

플라본이 실험적인 동맥경화를 억제한다는 논문(Pereira

와 Abdalla, 2006)도 HSPs 감소를 그 기전으로 삼았다. 

몸에 이로우면, 굳이 HSPs를 발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

문일 것이다. 이것을 항산화제의 역설(Halliwell, 2000)

이라고 부른다. 많은 연구 결과 비타민 보충제 등의 항산

화제 복용이 수명을 연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암과 심장

병의 위험, 그리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

으며, 이것이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정적 평

가로 이어진 것이다. 예컨대 신체는 에스트로겐, 항산화

제와 같은 항산화물질이 없어도, SOD와 같은 효소작용에 

의하여 활성산소의 과산화수소로의 치환이 일어나고, 다

시 catalase에 의하여 과산화수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부

작용을 감소시킨다. 이들 효소의 발현력과 안정성이 높으

면 별도의 항산화제가 필요 없다. 오히려 높은 에스트로

겐 의존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갱년기 장애이며, 신체

가 가지는 기본적인 항산화 기능을 회복하는 기간을 갱년

기라고 부른다. 갱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예방이 필요한데, 그것은 항산화제보다도 항산화물

질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소의 안정적 작용을 

돕는 HSPs를 발현시키는 물질로 가능한 일이다. 에스트

로겐도 항산화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실제로 HSPs의 발

현 수준을 떨어뜨린다(Paroo 등, 2002). 갱년기 여성에

게 필요한 것은 에스트로겐이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아

니라, 고려인삼(홍삼)이다.

고려인삼(홍삼)의 혈행 개선의 주요 성분(Wee 등, 2010)

의 하나인 신남산 및 그 유도체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Sova, 2012), 홍삼의 Ginsenosides는 그 

자체로는 항산화물질이 아니지만,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Nrf2/ARE 활성기전에 의한 항산화 활성

(Saw 등, 2012)을 가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함량 

또는 반복된 항산화제 복용 상황에도 그 부작용을 상쇄시

킬 수 있는 항산화효소의 발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

는 PPD 유형의 ginsenosides, arginine, 홍삼다당체의 

HSP70의 발현능력이다. 또한 항산화 기능의 페놀링을 가

지고 있음에도, 홍삼의 혈행 개선의 주요 페놀성분인 신

남산 유도체의 종류인 ferulic acid(Liao 등 2017), caf-

feic acid(Yilmaz, 2019)도 HSP70을 발현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려인삼(홍삼)이 COVID-19 감염의 후유

증으로 EGFR의 과도한 신호로 발생하는 비가역적인 폐 

섬유화 증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신남산 등 

페놀성분의 항산화 능력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며 실제로

도 그러하지만(Shaik 등, 2017),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PPT 유형의 Ginsenoside Rg1은 TGF-β1/Smad 경로의 

억제를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 섬유화를 억제함이 생

체 외 및 동물 시험으로 확인(Guan 등, 2017)이 되었으

며, 이 경로의 억제가 바로 EGFR의 발현을 억제하는 경

로(Zhou 등, 2012)이기 때문에 COVID-19 감염의 후유

증인 비가역적 폐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

상할 수 있다. PPT 유형의 Ginsenosides는 세포분열에 

도움을 주는 성장인자인 IGF-1의 발현을 촉진(Chen 등, 

2006)하고, IGF-1은 염증회복과 상처 난 세포의 정상적 

복구에 도움(Tonkin 등, 2015)을 준다. 이것이 고려인삼

(홍삼)이 가지는 다른 어떤 건강기능식품 소재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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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차별성의 작은 일부분이다.

결   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면역력을 증

진시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보이는 특징과 세포성면

역과 체액성면역의 균형으로 자가면역반응에도 홍삼이 

도움을 주는 특징은 고려인삼(홍삼)의 아답토젠 효과이

며, 이는 PPD 유형의 ginsenosides, arginine, 홍삼다당

체, 페놀화합물에 의한 HSPs 생산촉진 효과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실제로 아답토젠의 EMEA 후보 생약 중에 가

시오가피와 홍경천을 이용한 작은 꼬마선충에 대한 실험

(Wiegant 등, 2009)에 의하면 HSP16이 증가되었으며 

이 효과에 의하여 스트레스 저항성과 수명이 연장되었음

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HSPs 발현 능력이 아답토젠의 

과학적 효능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이며 고려인삼(홍삼)

이 바로 전설적인 불로장생약의 실체(이, 2020)인 이유라

고 본다. 홍삼과 같은 아답토젠(Adaptogen)과 호메오스

타시스(Homeostasis) 개념에 근거한 의약품이나 항산화

제와 같은 일반 건강기능식품 원료와의 차이점은 고장 

난 저울에 대한 대응의 차이(그림 4)에서 비롯한다. 저울

추로는 저울을 고칠 수 없다. 예컨대 백신은 특정한 원인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에 대하여 예방이 가능하지

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인들에 대하여 사망률을 증

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진다.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 변수를 검토 분석한 

결과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

세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수명 90세라는 마의 장벽을 

돌파할 것이며, 한국 남성은 84.7세에 달하여 남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연구(Kontis 등, 2017)

가 있다. 통상은 최첨단 보건의료기술의 덕분으로 평가하

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건강보

험제도의 덕으로 돌리는 일이 일반적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평균수명 증가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 기사(신, 

2001)에서 의학사를 전공한 전문가는 산업화에 따른 영

양 상태 개선, 상수도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인으로 꼽

았으나, 이러한 요인들로는 세계 1위의 평균수명 증가율

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필자는 해당 기사의 1933년부터 

1957년까지의 연대별 평균수명자료와 1965년부터 2015

년까지 10년 단위로 측정된 KOSIS 기대수명자료(KOSIS, 

2019)를 기준으로, 1930년대부터 역시 10년 단위로 

2010년대까지 각종 요리책, 잡지 등을 분석한 김치 속의 

고추 평균 사용량(Seo와 Jeng, 2015)을 회귀 분석한 결

과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고추소비량이 이상적으

로 폭증한 1980년대를 제외할 경우, 역시 지수함수적으

로 상관계수가 0.9906에 이르는 높은 용량-반응 관계의 

곡선을 구할 수 있었다. 1980년대는 고추 사용량의 증가

도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최루탄의 독성을 억제하지 못하

였다고 본다. 즉 필자의 판단은 한국인의 수명연장에 기

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고추, 마늘을 비롯한 전통적

인 음식의 섭취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급격한 평균수명 

증가율의 더 큰 기여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풋고추 100 g에는 72 mg의 비타민 C가 있으며, 이는 

사과의 18배, 감귤의 2배에 달하는 양(중앙일보, 2017)

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항산화제의 역설

을 생각한다면 비타민 C가 수명연장에 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고추는 이열치열의 요법으로 강한 자극에 

의한 HSPs의 발현이 수명연장에 기여한 것이다. 주성분

인 캡사이신(capsaicin)은 vanilloid 수용체(TRPV)를 자

극하여 HSP70, HSP90, HSP27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열충격단백질의 발현을 자극하는 HSF-1(Heat Shock 

Factor 1)의 활성을 증가(Bromberg 등, 2013)시킨다. 

강한 자극이 있는 마늘의 알리신(allicin)도 역시 HSP70

의 발현을 유발하는 것(Wang과 Ren, 2016)은 마찬가지

여서, 그 결과 동물실험에서 외상성 척추 손상을 방어하

였다. 무, 배추, 겨자 등 십자화과 식물의 매운맛을 표현하

는 이소시아네이트(isothiocyanate)의 일종인 설포라판

(sulforaphane) 역시 그러하여, 동물시험 모델에서 HSP 

70과 보조 단백질(CHIP)을 증가시켜 알츠하이머 치매에 

좋은 효과(Lee 등, 2018)를 보였다. 홍삼도 알츠하이머

그림 4. Homeostasis의 개념과 Adaptogen의 개념. 그림 5. 김치 속의 고추함량과 평균수명과의 관계.



8 이 영 득
에 인지능력의 큰 감퇴 없이 기억력을 유지시켰다는 임상

시험(Heo 등, 2011)이 있다. BACE(β-secretase)의 인

식 잘못으로 발생하며, 정상적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인 

Aβ40과 치매를 유발하는 아미노산 2개 차이의 Aβ42는, 

제약회사 머크(Merk)가 임상시험에서 최종 실패하였듯

이 BACE를 억제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BACE를 

제대로 접는 것이 해결책이며, 그 역할은 HSPs가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저울추 개발만을 고민하는 의약품의 본

질적 한계이며, 또한 고추, 마늘, 배추(무, 겨자) 등에 의한 

매운맛 자극 등 별도의 스트레스 유발이 없어도 저울을 

고칠 수 있는 아답토젠인 홍삼이 HSPs 생산능력이 떨어

져 있는 노인성 치매 해결의 실마리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추천하는 COVID-19 감염 등 바이

러스성 질환의 유행 시기에 필요한 식단은 청국장과 보리

밥, 도라지나물에 돼지고기 보쌈을 고추와 마늘에 된장을 

찍어 곁들여 먹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thia-

mine)이 풍부하여 역시 HSPs의 발현을 강화(Shin 등, 

2004)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인삼(홍삼)은 최적복용시

간이 식사하기 40분 이전에 먹는 것이 좋다는, 미국삼을 

이용한 혈당강하효과에 대한 연구결과(Vuksan 등, 2000)

가 있으므로, 식사와 무관하게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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